Co-Op이란      
Co-Operative Education 즉 상호협력 교육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산학협동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대학에서 개인사업자나 국가기업과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전공과목을 배우면서 현장실습을 병행하여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돈을 벌면서 공부할수 있다는 장점과 그리고 졸업후에도 전공분야 진출을 위한 경쟁력을 쌓을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수있는 제도이다.
   Co-Op는 어떻게 이용하는가?
각  대학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한다. 
Co-Op 제도를 이용하려는 학생은 우선 1학기의 과정을 마쳐야 한다.
Co-Op 제도를 이용하려는 학생은 풀타임으로 4개월은 공부, 4개월은 일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학사 과정에는 한학기 내지는 두학기정도(Co-Op제도를 통하여)일한 경력을 성적표에 기입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누가 Co-Op제도를 이용할수 있는가?
   Co-Op제도는 아무나 이용할수 있는게 아니다. 우선 해당학과가 Co-Op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하고, 제한된 직장수 때문에 인터뷰와 첫학기 성적에따라 결정되곤 한다. Co-Op제도가 가장 잘된 주는 회사들이 많은 온타리오와 B.C. 주이다.

   누가 Co-Op제도에 의한 직장 창출을 하는가?
   각 대학에서 결정하며 학과마다 학과장이 책임을지고 Co-Op 직장창출 및 학생들의 자격심사를 결정한다. 학생들의 자격심사는 일반사회에서 직장을 잡기위한 절차와 같은 방식을 택한다. 그러나 중요한점은 직장생활을 통해 교육적인 효율증대를 얼마나 얻을수있나를 가장 중요시한다.
   Co-Op제도를 통해서 얻는 직장에서 임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나?
   캐나다 Co-Op연맹에서 발표한 바로는 일반 직장인들이 받는 임금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한다.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이 사무직보다는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

   Co-Op의 장점은? 
   학과과정의 실습을 현장에서 하면서 돈을 벌수있으므로 일석이조의 성과를 얻을수 있다.교과서만을 통해 공부한 학생보다는 현장에서 공부를 한 학생들의 경험을 각 직장에서 우선시하기 때문에 졸업후 직장을 잡는데 유리하다.또한 입사후 승진도 빠르다.
본인이 공부하는 과정을 현장에서 접하기 때문에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고 괘도 수정의 기회가 있다.   졸업전에 직장을 잡을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